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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장욱(張旭)과 회소(懷素) 1300년 전의 퍼포먼스

양 상 철

융합서예술가 문화컬럼니스트

우리는 서양의 문화를 우러러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서양이 동양 보

다 절대적으로 우월한 것은 아니다.

서양의 패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동종의 가치로 공유되는 것이 없는

것 또한 아니다.

통상 예술의 시작은 모방에 있다고

한다. 중국 당(唐)시대 서예가 장욱

(張旭. 8세기후반)은 가마꾼들이 길

을 재촉하는 것, 북과 피리의 음률,

여우(女優)의 검무(劍舞)를 보고서

필법(筆法)의 신수(神髓)를 체득했

다고 한다. 또 회소(懷素.唐 725~785.

승려)는 여름 하늘에 뜬 기이한 구름

이 바람에 변하는 자연적 현상을 보

며 서법(書法)의 이치를 깨달았다.

현대미학에서는 예술창작의 목적과

동인(動因)의 생성에 관한 설(設)이

다양하다. 우선 모방에 대해서는 플라

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자연 혹은

현실을 모방하고자 하는 충동에 기인

한다는 모방설(模倣說)이 있다. 그 외

에도 감정표현으로서의 표출욕구에

근거를 둔 표출설(表出說), 형식미의

계기가 중시되는 장식충동에 원인을

둔 장식설(裝飾說), 일종의 놀이로 간

주해 창작동기가 유희충동에 있다는

유희설(遊戱說) 등이 있다. 그러나 여

러 가지 설 중 어느 하나를 가지고 예

술의 본질 목적 기원을 설명하려드는

것은 무리다. 예술활동은 예술의 종류

별로 다양하고 표현들이 대립되고 결

합되면서 형성되는 복잡한 정신활동

이기 때문이다.

무의식적으로 우연하게 즉흥적으

로 풀어내는 서예의 특성에서 보더라

도 창작에 대한 욕구는 이와 별반 다

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서예

는 특히 정신성이 강조된다. 근래에

서예에서도 오히려 행위성이 강조되

는 퍼포먼스(performance)가 유행

하고 있다. 바닥에 판을 깔고 빗자루

같이 큰 붓을 휘둘러 관객들의 환호

를 받는 식이다.

미술용어로 퍼포먼스는 작품이 아

니라 미술가가 신체를 이용해 표현하

는 행위를 말한다. 1960년대 해프닝

(happening)에 이어 이벤트(event

), 70년대 들어 퍼포먼스로 의미를

확장하면서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정

착됐다.

정작 이러한 예술행위는 동양이 일

찍부터 선행(先行)했다. 장전소광(張

顚素狂)이라는 말이 있다. 광초(狂

草)의 대가 장욱(張旭)과 회소(懷

素)가 술에 취해 글씨를 휘갈기는 일

탈의 서예적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장욱은 술을 좋아해서 대취할 때마

다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달리며

글을 쓰거나, 심지어 붓 대신 머리채

에 먹물을 적셔 글씨를 썼다고 한다.

술이 깬 후에 스스로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신품(神品)이라며 좋아했다.

회소도 술에 취해야만 붓을 들었

다. 그는 취하면 절간의 벽이나 마을

담장, 옷이나 그릇 등 손이 닿는 대로

붓을 휘둘러 분방한 즉흥을 펼쳤다.

장욱과 회소는 취해 속세를 버리

고, 취한 후에 진여(眞如)를 얻은 것

이다. 그들의 이러한 일탈은 당시로

보면 서법의 정통성을 배반하는 도발

이었다. 그러나 현대 예술심미에서

보면 1300년 전의 퍼포먼스였다.

열린마당

김 동 한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정중동(靜中動)

천지적연부동(天地寂然不動) 이기기

무식소정(而氣機無息少停)/ 일월주

야분치(日月晝夜奔馳) 이정명만고불

역(而貞明萬古不易)/ 고군자(故君

子) 한시요유끽긴적심사(閒時要有喫

緊的心事) 망처요유유한적취미(忙處

有悠閒的趣味).

천지가 고요히 움직이지 않아도 그

작용은 쉬거나 멈추지 않고/ 해와 달

이 밤낮으로 바삐 움직여도 그 운행은

만고에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가한 때일수록 다급한 일에 대처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바쁜 곳일수록 느

긋한 취향을 가져야 한다.

홍자성(洪自誠)의 채근담(菜根談)

에 나오는 말로 비록 하늘과 땅이 전

혀 움직이지 않는 듯해도 실제로는 몹

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비유로 선

비의 처신을 이야기 한 대목이다.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미리 아는 것

과 같다. 사람은 언제 무엇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사

람들이 저마다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

대해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한다. 그것은

마치 날씨가 좋을 때 돛을 고치라는

영국의 속담과도 같은 이치인 것 같다.

약속한 날짜에 쫓기어가며 일을 할

때도 슬그머니 일어나서 창밖 하늘에

떠가는 구름조각을 바라보다가 계절

을 느낄 줄 아는 여유쯤은 가져야 한

다. 정중동(靜中動), 동중정(動中靜)

은 곧 우주의 원리이다. 따라서 평온

하고 한가한 때는 불시에 닥쳐올지도

모를 급변에 대비하고 바쁠 때는 차분

하게 마음을 가다듬는 자세가 아쉽다.

업무가 생각대로 되지는 않는 날은

유난히 해야할 일도 많아지고, 민원처

리 사항도 많이 생긴다. 급하게 서두르

다 보면 항상 원하지 않는 결과가 찾

아온다. 마음은 점점 더 바빠지고 일은

안 풀리고 진땀이 난다. 그럴수록 옛

선비들의 처세를 돌아봐야 할 것 같다.

운전은 차 안에 찰랑찰랑 차있는

컵의 물이 넘치지 않게 해야 하는 것

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를

설명하는 것 같다. 한가한 때일수록

다급한 일에 대처하는 마음이 필요하

고 바쁜 곳 일수록 느긋한 취향을 가

지도록 노력하자.

강 현 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착실하게

지난해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당시 8개월이던 정인이가 입양 부모

에 의해 장기간 심하게 학대를 당해

16개월이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른 끔

찍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눈물

을 흘렸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번

이나 들어왔는 데도 정인이를 구하지

못한 어른들의 미안함이 너무나 컸다.

그래서 지난 3월 30일부터 학대 피

해 의심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

하면서 회복을 돕는 즉각 분리 제도

가 시작이 됐다.

서귀포시의 경우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276건이고, 그중 114

건이 학대 사례로 판단됐다.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을 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

가 전체의 61%나 차지하고 있는데 전

국 통계는 80%를 넘고 있어서 학대피

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재학

대가 이뤄질까 봐 걱정되는 비율이다.

그래서 학대피해아동의 안전 확보

와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 피해아동이

시설 입소 후 가정복귀 될 경우의 절

차를 강화시켰다. 보호 대상 아동이

가정복귀를 신청할 때 가정복귀프로

그램 사전 이수를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

사업무를 시군구 공무원이 담당하도

록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을 추

진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도 이를

위한 전담 인력확보와 업무공간 마련,

업무 이관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본격 추

진될 예정이다.

아동학대 업무에 적극 대응하기 위

해서는 인프라 확충도 아주 중요한 문

제다. 현재 학대피해아동 여아 쉼터만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남아 쉼

터 신규 설치를 위해 중앙 절충 등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조만간 기

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은 100번째 맞는 어린이날이

다. 마스크를 벗고 웃고 뛰노는 어린

이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꼼

꼼하게 개편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13일 목요일 음 4월 2일 (9물)

기상정보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제 주

성 산

고 산

서귀포

30%

30%

30%

30%

30%

30%

30%

30%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

은 17~18℃, 낮 최고기온은 22~23℃로 전

망된다. 제주도 남쪽 먼 바다는 짙은 안

개가 끼는 해역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해뜸 05:35

해짐 19:26

달뜸 06:24

달짐 20:50

물때
만조 11:10

:

간조 05:58

17:42

주간예보 <문의☎국번없이131>

내일 흐림 18/24℃

모레 흐리고 비 19/26℃

식중독지수

관심

자외선지수

보통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 (PM2.5)

목요담론

월드뉴스

경찰에 연행되는 홍콩 프리 프레스 기자.

홍콩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언론계도 요동치고

있다.

12일 홍콩프리프레스(HKFP) 등에

따르면 홍콩 에포크타임스의 기자 륭

전은 전날 오전 11시30분 호만틴에 위

치한 집을 나서다가 괴한으로부터 몽

둥이 습격을 당했다.

목격자가 HKFP에 전한 바에 따르

면 차를 타고 지나가던 한 남성이 몽

둥이를 들고 차에서 내린뒤 1분여 륭

전의 다리를 수차례 가격했고, 이후

다시 차를 타고 달아났다.

에포크타임스는 2018년 중국이 반

체제 단체로 규정한 종교 및 기공 수

련 조직 파룬궁(法輪功)과 연관된 언

론사다.

앞서 한달 전에는 일련의 남성들이

대형 망치를 들고 에포크타임스 사무

실을 습격해 인쇄기를 부수는 사건이

발생했다. 륭전은 이번 사건의 배후로

중국공산당을 지목했다.

홍콩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언론

인에 대한 공격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라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홍콩 경찰 총수인 크리스 탕 경무처

장은 가짜 뉴스 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지

난달부터 공개적으로 가짜 뉴스 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혀온 그는 완차

이 구의회 회의에서 증오와 사회분열

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는 홍콩 국가보

안법(홍콩보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고 재차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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